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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촌면 송도마을 유래 글 잘못 등재 (아래 내용) 정리 협조 바랍니다.
2016.03.01 조회수 1112 등록자 이기전

마을유래

임진왜란 당시 진주 강씨 강호회(���)씨가 황해도 해주에서 살다가 형제들과 함께 난을 피하기 위하여 한 분은 경남

하동으로 가고 강호회씨가 본 마을에 입향하게 된것이 시초이며, 입향 시초부터 16대손이 거주하고 임진난 이후 전주

이씨 등이 입향하여 현재 이르고 있으며, 당초 광양군 골약면에 속해 있다가 1973년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

로 율촌면에 편입되었다.

지명유래

섬의 형태가 소가 누워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우도(��),소섬으로 불러왔다 한다. 언제부터 송도(��)라고 불렀는

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, 노인들이 전해오는 것으로 임란 당시 일본인 장군 풍신수길이가 이끈 왜병들이 신성포에 왜성

을 구축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송도를 침범하지 않는 이유는 조선을 침략하는데 솔(�)을 조심하라는 풍신수길의 누나

의 제언 때문이었다고 전해 왔다 그런 이유로 송도에 당시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붕 및 가옥 전체를 푸른 소나무로 위장

하여 전쟁 중에도 송도는 침범 당하지 않았다고 전해와 그 후 송도를 솔섬으로 부락 명이 바뀌었다고 전해 지고 있다.

세종실록(제121권 38쪽)을 보면, 의정부에서 상신하기를 병선(��)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 온데 배를 짓는 소나

무를 사사로이 베지 못하도록 입법을 하였는데도 무식한 무리들이 집을 짓거나 사사로이 배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가 거

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스럽다.

지금 연해주의 섬과,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을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전라도 부안의 위도 ‥‥‥(중략)‥‥‥ 순천부의 송

도, 장성포곳, 삼일포곳, 경도, 금오도 ‥‥‥(중략).

이상과 같은 기록으로 보아 송도는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라 하여 송도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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